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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흙, 모래, 암석 등 천연 광물질을 이용하여 도자기, 유리, 벽돌, 시멘트 등 가정 생활 용기류나 건축 재료로 사용될

정도의 제한된 기능을 가진 종래의 일반 세라믹스 재료와 달리 파인 세라믹스 재료는 여타의 재료에서 취득 불가능

한 고내마모성, 고내열성, 고단열성, 고열전도성, 압전성, 초전도성 등 다양하면서도 고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파인 세라믹스 재료는 기계, 전기, 전자 사업의 구조 및 핵심 재료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

며 원자력, 에너지, 정보 및 통신, 우주 및 항공, 해양 개발, 생체 및 의료 산업 등 산업 기술과 차세대 산업 기술

의 핵심 재료로서 중요시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분야 기술의 우위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개발 경쟁이 극심

하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선진화와 차세대 산업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분야이

다.  

2.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가. 선진국  

파인 세라믹스 재료는 출발 원료의 불순물 개제 준위, 분말의 입도와 분포도, 분말 입자의 형태 등에 크게 좌우되어

그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양호한 미세구조와 재료의 특성을 갖는 원료 분말을 합성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국내외

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액상이나 기상 속에서 분자 상태까지 혼합시키고, 이를 고순도 초미분말 상태로 합성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탈공해적인 공정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출발 원료로부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각 공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성형 기술면을 보면 복잡한 형상의 제품인 경우, 용매로 water를 사용하는 plastic 주입 및 사출 성형 기

법을 채택하며, 전자 기기의 소형화에 부합되는 ceramic thin film 형성을 위해 초진공 분위기와 전자파 및 광반응

을 이용한 각종 CVD와 PVD 기법이 활발히 연구 개발 되고 있다. 이 외에도 plasma 용사, hot wax melt casting

sol-gel casting, water freezing injection, hot melt/CVD infiltration 법이 bulk cera-mic 및 composite 성형에

활발히 채용되고 있다.  

소결 기술면에서는 gas pressure simtering, microwave simtering, ion beam blazing, laser beam blazing, sol-ge

modified reaction simtering, hot melt psuedo isostatic pressing 등의 특수 소결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한편 구조용 재료에서 최근의 괄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극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water based

forming 기법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기법은 공해 문제와 잔류 탄소 혼입이 심각한 organic solvent

system 보다는 water를 vehicle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외 nano composite 재료, heterogeneous microstructure

properties에 의한 경사 기능 재료(functionally gradient materials)에 대한 연구 등도 들 수 있다.  

전자 기능 세라믹스 재료에서는 대용량 콘덴서, 변위 소자, 인공 위성 및 이동 통신용 부품, 비휘발성 기억 소자 등

을 위한 relax계 ferroelectric ceramics, microwave용 유전체, ferroelectric thin film 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관

심이 고조되어 있는 분야이며, 전자 세라믹스의 경우, 전자 부품의 경박 단소화, 고기능성화에 부합하는 재료 성능

의 고도화, 박막화, 치밀 소결화, 단결화 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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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라믹스 중 전열 재료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는 품목은 IC Package이며 Cer-DIP의 경우 삼성 코닝이 본격 생

산중이며, 럭키 금속이 PGA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세라믹 유전체의 경우, DISK형은 TV, 오디오, 전자 제품의

일반 회로용으로, 적층 칩형은 HIC, 전자 시계, 카메라, 라디오용으로 사용되며, 전자 기기의 대용량화 및 고주파화

에 대응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SMT 밀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화 칩 콘덴서의 개발이 활발하다. 세라믹

자성 재료에 있어서 magnetic head를 제외한 자성 재료는 국내 기술의 정착으로 규모, 품질면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통신용 고주파 대역 soft ferrite는 현재 개발 중이다.  

반도체 세라믹스 분야의 국내 생산 기술은 일본에서 소재 및 소자를 도입하여 조립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한 품목은 NTC thermister로,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압전 세라믹스 재료는 압전 부

저, 세라믹 필터, 착화 소자, 발진자, 지연성 소자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가스 착화기 및 부저만이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3. 국내외 파인 세라믹스 수요 현황 및 전망  

파인 세라믹스가 산업에 응용되고 있는 중요 품목은 전기 전자 기능성 분야가 84∼8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조

및 내열 세라믹스 분야로의 응용은 전체의 13∼16%에 불과하다. 이는 파인 세라믹스가 첨단 기능 부품으로 전기 전

자 산업에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조 및 열적 기능성 분야의 실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의

미하며 표 1의 '90년도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에서도 동일한 경향이다. 즉, 전자

세라믹스가 전체 파인 세라믹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5%로 1990년 약 126억 달러 정도인 시장이 2000년

에는 약 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전체 파인 세라믹스 시장은 1990년 150억 달러에서 2000년의 약 700억

달러로 매년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인 세라믹스 재료가 고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부존

자원 의존도가 낮고 기술 집약적 성격이 크며, 품종과 품목이 다양하고 창출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

는 소재는 압전 재료와 기능성 박막 세라믹스 재료로서 1990년대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와 14%

로 낮으나, 2000년까지는 예상 연평균 성장률이 타 세라믹스 재료의 성장률의 3∼4배에 이를 것이며, 2000년대에는

파인 세라믹스 전체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인 세라믹스의 국내 시장 파악은 재료 자체로의 수요뿐

만 아니라 전자 및 기계 장치의 부품 형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

러나 85년부터 격년별로 KIST에서 국내 수요 시장을 실사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90년도 현재의 시장 현황과 '95년

및 2000년도의 수요를 예측하면 파인 세라믹스의 국내 수요는 1990년 현재 약 12억 달러이며 이 중 약 43%인 5억 2

천만 달러 상당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5년에는 약 32억

달러, 2000년에는 약 77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생산량은 시장의 성장과는 달리

1990년도와 비슷한 수요의 50%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 역조를 타개하

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절연 및 저항 재료, 자성 재료 및 유전 재료 분야는 상당한 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압전 재

료, 반도성 재료, 박막 재료 및 구조 세라믹스 분야의 국내 생산은 극히 저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 연구 개발 동향도 현재 및 미래에 국내외 수요는 많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국내 생산 기술이 미비한 압전 재

료, 반도성 재료, 특수 박막 재료 분야에 집중  

<표 1> 파인 세라믹스의 국내외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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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 예상되어진다.  

국내 시장 예측에서 특기할 사항은 새로운 유리 및 비정질 재료, 광섬유, 고온 초전도 재료, 탄소 재료, 자동차의

스파크플러그, 생체 및 의료용 재료 등 당연히 파인 세라믹스 재료로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품목들이 포함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의 국내외 수요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2000년도의 파인 세라믹스 전체적인 국내외 수요

시장 규모는 실질적으로 본 논고의 예측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2000년도의

파인 세라믹스 국내 총시장은 70억 달러∼9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다.  

4. 결 론  

가. 우리 나라의 파인 세라믹스 발전은 '80년대 수출 주종 산업인 전기 전자 산업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면서 '90

년 현재 연간 약 5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으나, 이는 '90년 전체 수요의 43%에 불과하다.  

나. 파인 세라믹스 기술은 선진국형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서 기술 보유국인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결코 생산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압전 재료, 반도성 재료, 박막 및 단결정 등 전자 산업 고도화를 위한 세라믹스 분야는 그 기술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범국가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 우리 정부의 파인 세라믹스 재료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은 매년 증가 일로에 있기는 하나 국가적인 중요성

을 감안할 때 그 지원의 규모가 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분야 및 관련 첨단 산업 기술의 육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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